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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기술개발 “11조원 펑펑”
산자부, 2015년까지 석유 자급률 15% 목표 … 전문인력도 양성

에너지․자원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석유 자급률 15%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

5%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.

산업자원부 에너지․자원R&D기획단(단장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)은 12월2일 서울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

<국가 에너지․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안>을 발표했다.

정부는 2005년 말까지 국가에너지․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.

에너지․자원 기술개발 계획안에 따르면,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(R&D) 투자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에

너지․자원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, 온실가스 처리기술, 자원기술, 신․재

생에너지기술, 전력기술 등 5대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.

자원기술 분야에서는 석유․가스 개발,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, 비금속광물 활용 등을 통해 석유자급률을 

2006년 3% 수준에서 2015년에는 15%로 높일 방침이다.

또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력을 2015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높여 최종에너지 소비 예상량의 5%를 줄이고 온

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% 줄이는 목표가 제시됐다.

신․재생에너지 기술도 2012년까지 선진국의 70-90% 수준으로 향상시켜 신․재생에너지를 2006년에는 1차 

에너지 소비량의 3%, 2012년에는 5%까지 보급하고 전력산업기술도 2015년 선진국의 80% 수준까지 높여 성장

동력화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1988-2004년 8959억원에 불과한 국가 에너지부문 R&D 투자를 늘리고 현재 250명 수준에 그치고 

있는 에너지․자원 전문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등 기술개발 기획기능 강화, 에너지․자원 분야 핵심 고급인력 

확보, 에너지․자원기술의 산업화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.

국가 에너지․자원기술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정부 지원 7조3500억원, 민간부담 4조400억

원 등 1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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